
굴착공사, 도시가스 사고위험 높다!
산자부 , 2002년 가스 사고 16.0% 감소 … LPG·고압가스 사고는 줄어

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57건으로 1998년 397건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6.0% 줄어들어

가스 사고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도시가스 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며,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18.5% 증가한 32명에 이르렀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57건으로 2001년 170건에 비해 7.6%가 감소한 것으로 집

계됐다.

LP가스 사고가 전체의 75.1%인 118건에 이르렀으며 도시가스 31건(19.7%), 고압가스 8건(5.1%)으로 각각 조사

됐다. LP가스 사고는 2001년보다 12.6% 감소했고 고압가스 사고는 52.9% 대폭 감소한 반면, 도시가스 사고는

72.2% 증가한 것이다.

전체 가스 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LP가스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은 2001년 11월 전국적으로 확대·

시행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체결율이 99.9%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또 LP가스 및 고압가스 사고가 줄어든 것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됐고

지속적인 안전점검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LP가스 및 고압가스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

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.

다만, 도시가스 사고가 증가한 것은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중 도시가스 굴착공사가 억제됐다가 대회 이후

단기간 내에 공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다른 공사에 의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

가스 사고 원인분석

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증감률
사용자취급부주의 57 48 34 36 38 5.6
공급자취급부주의 46 29 21 26 11 ▽57.7
타공사 18 4 6 6 13 116.6
시설미비 65 50 49 35 36 2.8
고의사고 118 62 36 43 38 ▽11.6
제품불량 43 16 21 15 17 13.3
기 타 50 15 9 9 4 ▽55.5
합 계 397 224 176 170 157 ▽7.6

정부는 도로굴착 허가시 일선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변 가스 배관 매설상황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행정지시하

고,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배관 점검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.

한편, LP가스 배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공급

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001년보다 57.7% 감소하고 고의사고도 11.6% 감소했으나, 사용자 취급부주의는

5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가정불화에 의한 자해, 가해, 일부계층의 권익요구를 위한 시위용 가스누출 및 방화 등 고의적으로 가스를

누출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전체 사고의 28.8%를 차지하고 있었다.

보일러가스 중독, 고의사고, 마감처리 미조치 등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9년과 2000년, 2001년 각각 27

명이었던데 반해, 2002년 32명으로 늘어났다. 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2001년보다 19.0% 감소한 247명으로 파

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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